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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온라인) 2025. 7. 31.(목) 12:00

(지  면) 2025. 8.  1.(금) 조간

AI가 보이스피싱 사기 대본 분석하고 
키워드 추출해 범죄조직 잡는다

 - 국과수, ‘그놈 목소리’ 문자로 자동 변환하는 AI 기반 음성 탐색시스템 개발
 - 보이스피싱 신고데이터 2만 5천 건 바탕으로 AI 음성 분석 기반 마련
 - 시범운영 거쳐 9월부터 전국 수사기관에서 운영해 범죄 검거 속도 제고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이봉우, 이하 ‘국과수’)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보이스피싱 수사를 도와주는 ‘AI 기반 음성 탐색 

시스템(AIVOSS, AI-based VOice Searching System)’을 개발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 수사기관에 본격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범운영) ’25. 8. 1.(금) / (본격운영) ’25년 9. 1.(월)

□ ‘AIVOSS’ 시스템은 보이스피싱 담당 수사관들이 수천 건의 보이스피싱 

신고 녹음파일을 일일이 청취하느라 겪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개발됐다.

 ○ 이 시스템은 음성을 문자로 바꿔 제공해, 수사관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

으로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수사의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 한편, ‘AIVOSS’는 2016년부터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음성 

2만 5천 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 각 음성 파일은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해 문자로 자동 

변환되며, 수사관이 특정 단어를 검색해 관련 대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다.

   ※ (예시) ‘대출’, ‘수사’, ‘검찰’, ‘김○○ 수사관’ 등의 키워드 검색 시, 관련 음성 대화 내용이 

문자로 정리·제공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사기 대본 유형 분석이 가능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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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수는 ‘AIVOSS’를 2023년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K-VoM)’과 연동해,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 유사도를 

비교해서 동일인 여부를 가려내거나, 조직 간 연관성을 찾아내는 기능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 해당 시스템은 현 정부의 공약인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민생파괴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이행의 일환이기도 하며,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 

혁신 도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에 개발한 AIVOSS는 현장 수사관들의 

실제 업무에 직접 도움을 주기 위한 실용적인 AI 활용 사례이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수사의 특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책임자 과  장 변준석 (033-902-5310)

담당자
연구관 박남인 (033-902-5314)

디지털과
연구사 임성호 (033-902-5324)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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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AIVOSS 기능 설명 자료

< AIVOSS AI기반 음성 탐색 시스템 개요 >

 ❶ 화면상단의 검색창에 조회할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 AND 조건(&&) 또는 OR 조건(||) 연산자를 사용해 여러 키워드를 동시에 지정 가능
    (예시) 금융&& 사기/금융|| 사기
  - 워드 입력을 마친 후 [Enter]키를 누르면 검색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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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메인화면 검색창에 입력한 키워드는 화면 상단 검색창에 표시되며, 해당 검색창에서 
다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결과는 분류별탭에 최신순으로 표시되며, 입력한 키워드는 결과 리스트 안에서 
노란색으로 강조되어 쉽게 확인 가능

❸ 결과 내 검색 영역에서 키워드·오디오 생성일시·재생시간·등록일시 등을 지정하여 
검색된 결과를 더욱 세부적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❹ ‘❷’번에 확인하고자 하는 항을 선택하면, 오디오 파일, 스크립트, 해시값(MD5), 
녹음파일생성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